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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제5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1,678명 데
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 29.0을 사용하여 연구에 사용한 변수의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치를 측정하였고, 측
정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경로분석을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토는 Process Macro 4.3 프로그램을 통해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조사대상자는 56.5%으로 나타났고, 전체 15.7%가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관계를 보였다. 셋째,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과의 관계
에서 공격성은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의 문제를 촉발시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다문화청소년, 사회적 위축, 사이버불링, 공격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ata from 1,678 people from the 5th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hildren and Youth Policy in 2023. Using SPSS 29.0, frequency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used in the study were measured, and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correlation between measured variabl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reviewed using the Bootstrapping technique through the 
Process Macro 4.3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56.5% of the subjects experienced social 
withdrawal, and 15.7% of the total were found to have experienced cyber-bullying. Second,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bullying, aggression h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onfirmed the possibility that the social withdrawal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the internet of things society triggers the problem of cyber-bullying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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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세계화의 물결 아래 다문화사회로 자리매김하
였다. 전체 청소년 인구는 지속 감소추세임에 반해,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령인구는 2015년 1.4%에
서 10년이 흐른 2024년 현재 3.8%로 급속도로 증가하
는 추세이다[1]. 이에 따라 어느 학급에서도 다문화 배경
의 청소년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고, 이들을 하나
의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 청소년을 외부인으
로 판단하거나,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화적 배
타성이 사회에 만연해 있고, 이로 인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부적응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기도 한다[2]. 그들
은 비(非) 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 
부족한 한국어 능력, 학습 부진 등으로 인해 차별을 받게 
되며,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으로 인해 학교와 사회
에서 위축되기 쉬운 환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3]. 다
문화 청소년은 비 다문화 청소년에 비해 더 높은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4].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기에 내·외적인 문제를 발생시키
는 요인이다. 주로 우울이나 공격성, 대인관계 장애와 같
은 내재된 문제를 발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5, 
6, 7], 비행이나 폭력, 인터넷 중독과 같은 행동 양상에도 
영향을 미친다[8, 9].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청소년의 
경우 외부 환경에 대해 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
에 공격성의 수준이 높다[10]. 이러한 공격성향은 폭력 
행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높아진 공격성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현 시킬 공산이 높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
소년은 상황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직접 대면하는 오프라인 공간보다는 익
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
상에서 표출하기 쉽기 때문이다[11, 12].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비행 행동이 바로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다.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
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공격성으로 인해 사이버불링 가해를 시도하게 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과 공격성의 관계를 분절적으로 분석한 연구

만 진행되었을 뿐[13, 14, 15], 사회적 위축에 더욱 취약
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 및 사회적불
링 간의 경로를 검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매개로하여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적으로 검증하고, 결과를 기반으로 다문화 청소년 대상 
개입을 위한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이란 사회와의 상호

작용이나 대인관계에 있어 스스로 행동을 철회하고, 자
신을 고립시키는 등의 비사회적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16].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위축을 연구한 정익중
[17]은 또래 관계에 있어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서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발생하는 고
립 상태로 정의하였고, 부정적인 심리 기제로 인해 시간
과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또래로부터 자신을 홀로 두게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18]. 이러한 사회적 위축은 타인을 
통해 고립되는 따돌림이나 배척과는 달리, 스스로가 주
도적·능동적으로 본인을 고립시켜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청소년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고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서 생애주기 발
달과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19, 
20].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비 다문화 청소년과는 다른 외
모와 문화적 배경,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한 학습 부
진 등으로 인해 고립과 차별 경험을 가질 확률이 높을 수 
있으며, 외부의 부정적 평가와 인식으로 인해 학교와 사
회에서 위축되기 쉽다[21, 3].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비 다문화 청소년과 비교해 사회적으로 위축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로 인한 문제 행동 또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2.2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우울이나 대인관계 장애와 같은 내재된 
문제를 발현시키는 한편[5, 6, 7],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은 외현화된 문제 행동인 비행이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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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8, 9]. Agnew[22]
의 일반긴장이론(General Strain Theory)에 따르면 성
장기의 부적인 정서 경험이 이후 폭력 행동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사회적 위축과 같은 부적 정서 
자극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나 자극 해소 또는 원인
이 되는 사람들에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22]. 

특히,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대면 공간보다는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비대면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비행 행동 양상을 보이기 쉬운데[12, 23], 상황을 회피하
는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 더욱 의존하게 되며, 사이버 
공간이 타인과의 직접 대면 없이도 공격 행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11]. 이러한 온라인상에서 발생
하는 대표적인 비행 행동은 사이버불링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은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
은 정보매체기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타
인에 대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로서[24], 한국정보화진
흥원에서는 온라인 공간에서 언어나 영상을 활용하여 타
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25]. 남은정과 
배희분의 연구[26]에서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불링을 가해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에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
적 위축을 경험하기 쉬운 다문화 청소년은 스트레스 표
출의 창구로 온라인을 선택하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
이버불링을 가해할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2.3 공격성의 매개효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될 경우, 사이버불링이나 폭

력 등과 같은 행위를 표출함에 앞서서 폭력의 대표적 요
인인 공격성의 정서 문제가 촉발된다. 공격성은 타인에
게 의도를 가지고 위해를 가하려는 성향을 의미 하며
[27], 공격적인 행동과 동시에 적대적인 감정이나 분노를 
포함한다[28].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청
소년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적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 성향이 높다[10]. 앞서 진행된 선행연구에
서도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은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29, 30, 31]. 뿐만 아니라 공격성은 폭
력 행동의 주요 예측 변인으로서 사이버불링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33, 
34].

앞선 문헌을 종합해 보면 다른 외모와 문화적 배경으

로 인해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청소년은 사
회적 위축을 경험하게 되고, 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공격
성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불링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로
를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이 경험하는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이라는 정서 문제를 
발현해 사이버불링 가해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조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하는 다

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는 다문화 배경을 지닌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개인 및 가정의 배경 특성과 더불어 발달과 성
장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설계되었
다. 초기 표본은 총 2,27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사 과
정에서 일부 표본 이탈이 발생했으나, 연구진은 가중치 
적용을 통해 대표성 저하 문제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2023년에 실시된 제5차 조사 자료를 분석에 사
용하였으며, 이 시점의 참여자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중
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였다. 분석 과정에서 최종
적으로 1,678명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3.2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인

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결과, 총 1,678명의 연구 참여자 
중 여학생이 873명(52.0%), 남학생이 805명(48.0%)으
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14세가 1,594명(94.4%)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거주 지역별로는 경인(경
기+인천) 지역이 483명(28.8%)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 
환경을 살펴보면, 부모의 결혼 상태는 ‘결혼’이 1,593명
(94.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
은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1,108명(66.1%)으로 가장 높
은 비중을 보였다. 학력 분포에서 어머니의 경우 고졸이 
739명(44.0%), 아버지의 경우 고졸이 994명(58.3%)으
로 가장 흔하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 이상의 고학력
은 어머니 40명(2.4%), 아버지 44명(2.6%)으로 매우 낮
은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표본의 특성은 한국의 일반
적인 청소년 가구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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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Gender
Female 873(52.0)

Male 805(48.0)

Age

13 18(1..1)

14 1584(94.4)

15 68(4.1)

16 7(.4)

17 1(.1)

Residential
area

Seoul 174(10.4)

Incheon, Geonggi 483(28.8)

Chungcheong, Gangwon 294(17.5)

Gyeongsang 426(25.4)

Jeolla, Jeju 301(17.9)

Mother's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504(30.0)

High school 739(44.0)

College 175(10.4)

University 220(13.1)

Graduate school 40(2.4

Father's
level of 
education

Under middle school 239(14.3)

High school 994(59.3)

College 139(8.3)

University 261(15.6)

Graduate school 44(2.6)

etc. 1(.1)

Parent’s
marital status

Conjugality 1593(94.9)

Divorce 45(2.7)

Separation 11(.7)

Bereavement 27(1.6)

Living together 2(.1)

Economic 
status

Very hard 62(3.7)

Hard 399(23.8)

Normal 1108(66.1)

Wealthy 103(6.1)

Very wealthy 6(.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1,678) 

3.3 연구모형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
형은 [그림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design

3.4 측정도구
3.4.1 사회적 위축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35] 일

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된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 변수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청
소년의 사회정서적 발달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자기보고식 척도로,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불안, 내성
적 행동, 대인관계 회피 성향 등의 하위 요소를 포괄적으
로 평가한다.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총 
3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통해 사회적 위축의 전체적 수
준을 파악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상자가 사회적 상
호작용 상황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위
축 및 억제된 행동 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
다. 이 척도는 MAPS 2기 연구에서 사용된 과정에서 신
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34 이상으로 확인되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4.2 사이버불링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년의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

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36]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을 수
정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36] 사이버불
링 중사이버비방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여 참여자
의 사이버불링을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사이버불링 변수
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디지털 환경에서 나
타나는 청소년의 불링 및 일탈적 행동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구성된 척도로,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을 향한 언어
적 공격, 개인정보 침해, 불법 정보 유포 등의 다양한 문
제 행동을 측정한다. 구체적인 문항들은 인터넷 및 스마
트폰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윤리적 또는 불법
적인 행위에 대한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측
정은 '전혀 없다(1점)'부터 '1주일에 여러 번(6점)'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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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리커트 척도로 진행되었으며, 총 4개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사이버불링의 전체적 수준을 평가하였다. 점수
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더 빈번하게 비
행 또는 일탈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주요 변수 실태의 경우, 전혀 없다(No)와 1회 이상 
경험한 경우(Yes)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3.4.3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35] 일

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된 공격성 변수를 분석
에 사용하였다. 해당 변수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에서 나
타나는 공격적 성향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구성
된 척도로,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 조절 결여 등 
다양한 공격성 표현 양상을 포괄한다. 측정 도구는 국제
적으로 검증된 공격성 척도들을 참조하여 문화적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된 자기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
체적인 측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총 3개 
문항의 합산 점수를 통해 공격성의 전체적 수준을 평가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대인관계 상황에서 
공격적인 사고, 감정 및 행동을 더 빈번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777로 보고되어 문항들이 측정 개념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갖추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다
문화 청소년의 공격성 발현 양상과 그 변화 궤적을 종단
적으로 분석하는 데 기여하였다.

3.4.4 통제변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간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연구 모형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
연구[37, 38, 39, 40]에서 주요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련
성이 보고된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을 통제변인으로 설정
하였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연령, 거주 지역을 포함하
였다. 또한 가정 환경 변인으로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
력, 부모님의 결혼 상태,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통계적으
로 통제하였다.

3.5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

하였다. 먼저, SPSS 29.0을 사용하여 연구에 포함된 변
인들의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치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측정도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문항 간 내적 일관

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을 검토하기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Bootstrapping 기법을 활용하였다[41].

4. 연구결과

4.1 주요변수의 실태
사회적 위축 수준을 측정한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

다.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연구 대상자가 948명(56.5%)
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구 대상자들의 전체적 위축 정도
는 보통 수준에 근접하거나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는 문항의 
평균 점수가 2.28점(±0.94)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
로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는 항목이 2.23점
(±0.92)으로 조사되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는 문항은 2.04점(±0.83)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여전히 중
간값(2.5점) 미만으로 관찰되어 응답자 집단의 사회적 위
축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미하게 높은 편에 속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Variable MEAN SD MIN. MAX.

Social Withdrawal 2.18 .778 1 4

1) I feel awkward when 
there are many people 
around me

2.23 .920 1 4

2) It is difficult for me to 
articulate my opinion to 
others

2.04 .833 1 4

3) I don't like to be in public 2.28 .943 1 4

Yes(%) No(%)

Experience of Social 
Withdrawal 948(56.5) 730(43.5)

<Table 2> Social Withdrawal                (N=1,678)

사이버불링 경험에 대한 실태는 <표 3>과 같다. 응답
자 1,678명 중 264명(15.7%)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사
이버불링에 가담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체적인 유형별로는 '누군가에게 욕이나 험한 말을 직접 
보낸 경험'이 251명(14.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
으며, 이는 전체 사이버불링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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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경험률은 현저히 낮아, '누군가에 대한 나쁜 소문
을 퍼뜨린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39명(2.3%), '사이버 
공간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4명(1.5%), '괴롭힘 목적으로 저글물을 올린 적이 있다'
는 응답자는 17명(1.1%)에 그쳤다. 이 결과는 연구 대상 
집단 내에서 사이버불링이 언어적 괴롭힘의 형태로 주로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공격의 강도가 높거나 조직적인 
불링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Variable Yes(%) No(%)

Cyber-bullying 264(15.7) 1414(84.3)

1) I've sent curses or harsh words 
directly to someone 251(14.9) 1427(85.1)

2) I have spread bad rumors or bad 
words about someone to others 39(2.3) 1639(97.7)

3) I once posted a snipe for the 
purpose of bullying someone so that 
many people could see it

17(1.1) 1661(98.9)

4) I've attacked someone on cyber 24(1.5) 1654(98.5)

<Table 3> Cyber-bullying                   (N=1,678)

공격성 수준을 측정한 3개 문항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대상자들의 전체적 공격성 정도는 
보통 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따지거나 덤빈다’는 문항
의 평균 점수가 1.91점(±0.75)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는 항목이 1.82점
(±0.76)으로 조사되었다.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는 문항은 1.78점(±0.77)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평
균 점수를 보였으나, 모든 항목에서 중간값(2.5점) 미만
으로 관찰되어 응답자 집단의 공격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Variable MEAN SD MIN. MAX.

Aggression   1.83 .635 1 4

1) If someone doesn't let me do 
what I want, I argue or fight 1.91 .754 1 4

2) I often fight over little things 1.82 .763 1 4

3) There are times when I'm 
angry all day 1.78 .769 1 4

<Table 4> Aggression                       (N=1,678)

 
4.2 주요 변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격성은 사
회적 위축과 r = .381 (p < .01)의 상관계수를 보여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사이버불링과도 r = 
.205 (p < .01)로 유의미한 약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사
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 간의 상관관계는 r = .049 (p < 
.05)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나 그 영향력이 있는 수준
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공격성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 및 사이버불링 경향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을 시사하며, 특히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가 상
대적으로 더 밀접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1 2 3

Social withdrawal 1

Cyber-bullying .049* 1

Aggression .381** .205** 1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N=1,678)

4.3 다중회귀분석 검증
매개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직접 효과
는 <표 6>과 같다.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Model 
1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이 종속변수인 사이버불
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위축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28, p < .05). 통제변인 중
에서는 성별(β = -.295, p < .001) 만이 유의미한 영향
을 보여,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불링을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른 통제변인(연령, 거주지역, 인터넷 
사용시간, 아버지 학력, 부모님 결혼 상태, 가정 경제수
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모델의 설명력
은 Adj R² = .012로 나타났다(F = 3.604, p < .001).

Model 2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이 매개변수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에 대해 매우 강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β = .305, p < .001). 통제변인 중에서는 
거주지역(β = -.132, p < .001) 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 거주자보다 중소도시 또는 읍
면지역 거주자의 공격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모델의 설명력은 Adj R² = .152로 Model 1에 비해 현
저히 높았으며(F = 38.519, p < .001), 사회적 위축이 공
격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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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1
B S.E t

Gender -.295 .063 -4.675***

Age .032 .118 .271
Residential area -.022 .025 -.892
Mother's
level of education -.023 .078 -.299

Father's
level of education -.015 .077 -.191

Parent’s
marital status .157 .146 1.080

Economic status .024 .051 .471
Social withdrawal .028 .013 2.091*

Adj  .12 .17
F 3.604***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Cyber-rbullying

Model 2
B S.E t

Gender -.090 .086 -1.043
Age .106 .160 .664
Residential area -.132 .034 -3.926***

Mother's
level of education .110 .106 1.043

Father's
level of education .069 .105 .659

Parent’s
marital status -.189 .198 -.953

Economic status -.080 .069 -1.155
Social withdrawal .305 .018 16.652***

Adj  .152 .156
F 385.191***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Aggression

마지막으로 Model 3에서는 독립변수인 사회적 위축
과 매개변수인 공격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사
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Model 
1에서 유의미했던 사회적 위축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게 되었으며(β = -.017, n.s.), 공격성(β = 
.147, p < .001) 만이 사이버불링에 대해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에서는 성별(β 
= -.282, p < .001) 의 효과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었
다. 이 모델의 설명력(Adj R² = .091)이 Model 1(Adj R² 
= .012)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적 위축의 효과가 
공격성에 의해 완전히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 = 
19.610, p < .001). 즉, 사회적 위축은 공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만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완
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최종 판단된다.

Model 3
B S.E t

Gender -.282 .062 -4.555***

Age .016 .115 .141
Residential area -.003 .024 -.109
Mother's
level of education -.039 .076 -.517

Father's
level of education -.025 .076 -.330

Parent’s
marital status .185 .143 1.296

Economic status .036 .050 .716
Social withdrawal .017 .014 -1.171
Aggression .147 .018 8.335***

Adj  .91 .96
F 19.610***

* p < .05, ** p < .01, *** p < .001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withdrawal, Aggression and Cyber-bullying

4.4 부트스트래핑 검증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매
개로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448(Boot SE = 
.0071)으로, 95% 신뢰구간 [.0306, .0601]이 0을 포함
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반면, 직접효과는 -.0167(Boot SE = .0143)으
로, 95% 신뢰구간 [-.0447, .0113]이 0을 포함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효과는 
.0282(Boot SE = .0135)로 유의미하였으며[.0017, 
.0546], 이는 매개변수를 통제하기 전 독립변수의 총 영
향력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
불링에 미치는 영향이 공격성을 통해 완전히 매개됨을 
최종적으로 입증하며,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강건함을 
보여준다.

Social withdrawal → Aggression→ Cyber-bullying

Total Effect (Direct + Indirect)

Effect SE LLCI ULCI

.0282 .0135 .0017 .0546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Effect SE LLCI ULCI Effect SE LLCI ULCI

-.0167 .0143 -.0447 .0113 .0448 .0071 ,320 ,0601

<Table 9> Bootstrapping ver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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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공격성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경로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중 
사회적 위축을 경험한 다문화 청소년이 전체의 56.5%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사회적 위축의 위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불링 가해를 한 경험이 있는 연구 
대상자는 전체의 15.7%로 조사되었다.. 특히, 청소년기
의 사회적 위축은 이후 생애주기별 과업을 수행하는데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1년 전국 다
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배경의 니트족
(NEET)의 비율이 1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입에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기 대응 요구된다.

둘째, 다중회귀분석과 부트스트래핑 결과, 공격성은 
사회적 위축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위축이 사이버불
링에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원인이라기 보다, 위축으로 
인한 공격성향이 발현되었을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가 발
생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게 사
회적 위축이 발생하더라도,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이 개입된다면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수행되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의 사
회적 위축과 공격성, 사이버불링 간의 완전 매개 관계를 
검증하고, 사물인터넷 시대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불링의 요인에 대한 경로를 분석한 점에 연
구의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횡단연구로 진행되어 변
수 간의 시계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
으며, 결혼이주배경부모나 중도입국과 같이 다소 이질적
인 특성을 가질 수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여 
연구 대상자로 지정한 점에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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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 부산외국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2017년 3월 :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2022년 3월 ~ 현재 : 동명대학교 복지경영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회복지실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장 대 연(Daeyeon Jang)                [정회원]
▪2015년 8월 : 연세대학교 영어영

문학/사회복지학 학사
▪2017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

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2023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

지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2020년 3월 ~ 2022년 2월 : 한국여성재단 미래포럼 
사무국장
▪2024년 3월 ~ 현재 : 한경국립대학교 복지상담학전공 

조교수

<관심분야>
가족복지, 저출산, 사회복지상담, 비영리조직 행정

서 동 현(Donghyun Seo)                [정회원]
▪2025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

지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2025년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

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과정

<관심분야>
청소년복지


